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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자 신청량으로 미리 본 ʼ26~ʼ27년산 월동채소

- 농업기술원, 파종 전 재배면적 예측…종자 신청량과 농가 설문조사 분석 -

- 월동무·양배추 감소, 당근·브로콜리 전년 수준, 양파 소폭 증가 예상 - 

❑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ʼ26~ʼ27년산 주요 월동채소 재배

면적을 조기에 예측하기 위해 실시한 ‘종자 신청량 조사 결

과’를 발표했다.

* 종자 신청량 조사: 작물 파종 이전에 재배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선

행지표로, 예상 재배면적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.

 ❍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자회사와 도

매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월동채소의 종자 신청량을 파악하

고, 재배농가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

됐다.

❑ 조사 결과 월동무와 양배추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감소하는 

반면, 당근과 브로콜리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양파는 소폭 

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.

 ❍ 품목별 예상 재배면적은 △월동무 3.7% 감소 △양배추 8.0% 

감소 △당근·브로콜리 전년 수준 유지 △양파 3.5% 증가로 

분석됐다.

 ❍ 월동무와 양배추는 소비 부진과 최근 가격 약세의 영향으로 

종자 신청량이 감소하면서 재배면적도 함께 줄어들 것으로 

전망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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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❍ 당근은 재파종에 대비한 비축용 종자 신청량이 다소 늘었으

나, 농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재배면적은 전년 수

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.

 ❍ 브로콜리는 가격 회복 기대와 일부 작목 전환의 영향으로 종

자 신청량은 증가했지만,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해 재배면적 

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.

 ❍ 양파의 경우, 사전 종자 신청량과 농가 설문조사 결과에서 

모두 재배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. 다만 저장 물량이 

연중 출하되는 품목 특성상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재

배면적은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.

❑ 김태우 농업디지털센터장은 “종자 신청량 조사는 월동채소 

재배면적을 가장 먼저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선행지표지만, 

기상 여건과 타 작물의 재배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

크다”며, “앞으로도 종자 실제 유통량과 현장의 작황 분석 

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예측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월동채소

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지원하겠다”고 말했다.


